
우육일일시장뉴스 (2026.10.13)

(주)로드프리미엄 | 대상: 중국 / 일본 /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남미(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아르헨티나)

오늘의 핵심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12 US$375.56/cwt로 2.21달러 반등했고, Select는 354.13달러로 보합입니다. 지난주 소
도축은 53.1만 두로 전년보다 2만 두 적었습니다.
USDA FAS는 2027년 중국 소고기 수입을 365만 톤, 한국 62만 톤, 일본 70.5만 톤으로 전망했고, 세계 소고기 수출은
1% 줄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소고기 도매가격은 10/12 72.08위안/kg으로 전주보다 1.7% 내려, 국경절 뒤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비육우는 Cepea 기준 R$377.80/아로바(10/9)로 사상 최고이며, 선물은 R$40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은 칠레 소고기 수입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우 FOB 가격은 10/9 크게 내렸습니다(호주·뉴질랜드산 90CL 카우 US$335~339/cwt). MLA 최신 리포트는
여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

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 아래는 미국 수입우 FOB/CIF, USDA 컷아웃, 산지 경매가,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미국 USDA Choice 600-900
컷아웃 (10/12)

US$375.56/cwt 전일 +2.21 USDA AMS

미국 USDA Select 600-900 컷
아웃 (10/12)

US$354.13/cwt 전일 -0.17 USDA AMS

미국 CME 12월물 생우 (10/12
종가)

US$226.60/cwt -0.45 Brownfield

미국 생우 현물 주간 평균 (지난
주)

US$220.14/cwt +0.34 Pro Farmer

중국 소고기 도매 평균 (10/12) 72.08 CNY/kg 전주 대비 -1.7% NetEase(농업농촌부)

호주/NZ 미국 수입 90CL 카우
FOB 동부 (10/9, USDA)

US$335~339/cwt 9/25 MLA FOB 340~342
대비 약 -4

IndexBox(USDA 수입우
거래)

호주/NZ 미국 수입 95CL 불 FOB
동부 (10/9, USDA)

US$355~360/cwt 9/25 MLA FOB 377~381
대비 약 -21

IndexBox(USDA 수입우
거래)

호주 미국 수입 90CL 카우 CIF
(9/25, MLA 최신 공개분)

US$320~325/cwt 전주 +5, 전년 -13 MLA 주간 리포트

남미 미국 수입 90CL 카우 동부
(10/9, USDA)

US$303~308/cwt - IndexBox(USDA 수입우
거래)

호주 EYCI (9/30 주간) 914 A¢/kg cwt 전주 -2%, 전년 +2% ABARES

호주 재입식 거세우 (10/9 주
간)

519 A¢/kg 생체 +2.5% MLA 주간 시황

뉴질랜드 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10/12)

985 NZ¢/kg 4주 전 동일, 1년 전 890 interest.co.nz

뉴질랜드 P2 스티어 스케줄 남섬
(10/12)

971 NZ¢/kg 4주 전 965, 1년 전 883 intere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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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exbox.io/blog/import-beef-prices-fall-sharply-as-demand-sof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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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la.com.au/news-and-events/industry-news/9102026weekly-cattle-and-sheep-market-wrap/
https://www.interest.co.nz/rural/livestock-schedule-averages
https://www.interest.co.nz/rural/livestock-schedule-averages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브라질 거세우 평균 (10/5) US$4.63/kg +6.9% World Beef Report

브라질 Cepea 비육우 (10/9) R$377.80/아로바 10월 누적 +3.71%, 사상
최고

Globo Rural

브라질 도매 뒷다리(사분체)
(10/9)

R$29.50/kg 주간 상승 Globo Rural

우루과이 거세우 (10/5) US$5.90/kg +1.7% World Beef Report

아르헨티나 거세우 (10/5) US$5.60/kg +0.7% World Beef Report

파라과이 거세우 (10/5) US$5.42/kg +1.3% World Beef Report

미국→한국 8월 대한국 수출 단가
(US$2.01억 / 19,195톤)

약 US$10.47/kg 물량 +14%, 금액 +20% Provisioner(USMEF)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

자료: USDA AMS, World Beef Report, MLA, IndexBox(USDA) (수입우는 FOB 범위 중간값, 남미는 9/25 비교값 없음)

국가별 주요 뉴스

중국

농업농촌부 집계로 10/12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08위안/kg, 양고기는 66.44위안/kg으로 모두 전주보다 1.7% 내렸습
니다. (NetEase)
USDA FAS는 2027년 중국 소고기 수입을 365만 톤, 생산을 630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저율관세할당(TRQ)
은 2026~2028년 적용됩니다. (USDA FAS)
중국 소고기 도매가격은 국경절 연휴 뒤 내렸고, 시장은 아직 평소 거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10/9). (World
Beef Report)
연휴 기간(10/1~6) 전국 200개 대형 도매시장에서 소·양고기 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NetEase)
중국은 벨라루스 작업장 28곳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10/8). (World Beef Report)

일본

USDA FAS는 2027년 일본 소고기 수입을 70.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USDA FAS)
일본의 8월 소고기 수입은 38,686톤(-10.5%)으로 재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ood Market)
아르헨티나 중북부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 합의로, 내년부터 남미산 경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Buenos Aire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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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12 Choice 컷아웃은 375.56달러로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소 도축은 53.1만 두(전년 -2만)였고, 연초 이후 소고기
생산은 188억 파운드로 5.2% 줄었습니다. (USDA AMS, Cattle Current)
2026년 미국 소고기 수입은 63.47억 파운드로 전년보다 9.59억 파운드 많을 전망입니다. (DTN)
패커 마진은 두당 83.75달러로 1주 전(126.45달러)보다 줄었습니다. 컷아웃 약세와 현물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 지역 비육우 공급은 빠듯합니다. (Herd Advisor)
10/9 USDA 수입우 거래 리포트에서는 거래가 적었고, 수요 약화와 국내 가격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대부분 크게 내렸
습니다. (IndexBox)
10월 WASDE는 2026년 소고기 생산을 7,500만 파운드 낮추고 수입을 8,500만 파운드 높였습니다. 수출 전망은 그대
로이고, 4분기 거세우 가격 전망은 23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DTN)
연방 당국의 소고기 가격 조사가 식료품 체인 8곳으로 확대됐습니다. (Ground News)

호주

USDA FAS는 2027년 호주 소고기 생산을 242만 톤, 수출을 224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USDA FAS)
WASDE는 미국의 소고기 수입 증가분이 주로 호주산이라고 밝혀, 대미 선적이 늘고 있음을 보여 줬습니다. (DTN)
비가 내리면서 재입식 시장이 강해졌고, 전국 소 출하는 24% 줄어 48,110두였습니다. (MLA 주간 시황)
한국의 호주산 세이프가드 관세 24%는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Provisioner(USMEF))

뉴질랜드

P2 스티어 스케줄은 북섬 985, 남섬 971 NZ¢/kg로, 1년 전보다 각각 11%, 10% 높습니다. (interest.co.nz)
6월 결산 연도 식품·섬유 수출은 652억 뉴질랜드달러(+8%)로 사상 최고였습니다. (Xinhua)

남미 (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아르헨티나)

브라질 비육우 가격은 10월 초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 선물 가격은 아로바당 R$40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Veja)
브라질은 9월까지 12개월 동안 칠레 소고기 수입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2024년까지 1위였던 파라과이를 앞질렀습니
다(10/11). (World Beef Report)
브라질 비육우는 공급 부족과 빠듯한 도축 일정 속에 10/9 R$377.80/아로바로 올랐습니다. 아라사투바·바헤투스는
R$380(+11)이고, 대중국 수출분은 2027년 1월 통관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Globo Rural)
중국은 브라질산이 연간 쿼터 110만 톤을 채우자 10/1부터 55% 추가관세(총 67%)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7년 브라
질 배정량은 113만 톤입니다. (Ground News)
USDA는 2027년 브라질 소고기 수출을 410만 톤(-1.2%)으로 전망하며, 브라질이 수출처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습니다. (World Beef Report)
아르헨티나 도축은 전년 수준을 밑돌고, 암소 도축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10/8). (World Beef Report)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육 원료(90CL·95CL) 가격이 크게 내려, 호주·뉴질랜드산 가공용 원료의 한국향 오퍼도 약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불고기·다짐육용 원료 매입 협상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미국산 Choice 컷아웃은 370달러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 생산은 계속 줄고 있어 큰 폭의 하락
은 어려우므로, 구이용 부위는 4분기 말까지 나눠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AS 전망대로 2027년 한국의 소고기 수입이 62만 톤 수준이면, 중국(365만 톤)의 수요 변화가 호주·남미산 한국향 오
퍼에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브라질 산지가가 사상 최고이고 대중국 물량이 내년 쿼터로 넘어가면서, 남미산 오퍼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 쿼터 문제로 남는 물량이 아시아 다른 시장으로 나올 수 있어, 한국향 우루과이·파라과이산 오퍼를 함께 비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산은 세이프가드 24%를 고려해 1월 통관분 위주로 조달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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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ms.usda.gov/mnreports/ams_2453.pdf
https://cattlecurrent.com/cattle-current-daily-oct-12-2026/
https://www.dtnpf.com/agriculture/web/ag/news/article/2026/10/12/us-meat-carryout-projections-higher
https://www.herdadvisor.com/market-briefing
https://www.indexbox.io/blog/import-beef-prices-fall-sharply-as-demand-softens/
https://www.dtnpf.com/agriculture/web/ag/news/article/2026/10/09/usda-raises-corn-yield-2-7-bpa-181-2
https://ground.news/article/feds-investigate-walmart-costco-and-amazon-over-soaring-beef-prices
https://apps.fas.usda.gov/psdonline/circulars/livestock_poultry.PDF
https://www.dtnpf.com/agriculture/web/ag/news/article/2026/10/09/usda-raises-corn-yield-2-7-bpa-181-2
https://www.mla.com.au/news-and-events/industry-news/9102026weekly-cattle-and-sheep-market-wrap/
https://www.provisioneronline.com/articles/121340-august-us-beef-exports-rise-as-pork-shipments-decline
https://www.interest.co.nz/rural/livestock-schedule-averages
https://english.news.cn/20261009/7fc1dae6e5e34a2688e678f346d51b46/c.html
https://veja.abril.com.br/coluna/faria-lima-news/boi-gordo-bate-recordes-e-se-aproxima-de-r-400-por-arroba/
https://www.worldbeefreport.com/
https://globorural.globo.com/pecuaria/boi/noticia/2026/10/preco-do-boi-gordo-encerra-a-semana-com-forte-alta-em-sao-paulo.ghtml
https://ground.news/article/china-adds-55-tariff-to-brazil-beef-as-imports-hit-quota_216d0f
https://www.worldbeefreport.com/news/brazil-will-face-difficulties-redirecting-exports-2027
https://www.worldbeefreport.com/


한 줄 요약

미국 수입우 가격 약세로 호주산 가공용 원료의 협상 여지는 커졌지만, 미국 컷아웃은 반등했고 브라질 산지가도 사상 최고
여서 구이용·남미산 오퍼는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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